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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그 크 플랫폼 기  대동은 한 과

기술연 원(KIST) 릉 천연물연

와 인공 능(식I) 그린 욓  스

마 파밍 플랫폼  공동 을 위한 기

술 욓전 및 무 협 을 맺었  북화일 

.

대동은 기능성 욢물과 일반 욢물

을 울사무  등에 한 스마 팜

에  웇 재 한 . 정  기관·기  등 

외 터 농  데욓터도 욓관  

최  욡원으  양질의 욢물을 장 많

욓 는 생왷 피를 한 . 

욓와 께 △농욢물 재  준비 △생왷 

△  △왶통 등 농  전 주기에 걸친 

솔루션을 제공 는 스마 파밍 플랫폼 

사 도 진한 . 기능성 욢물  건

 증진 상품과 비스를 제공 는 

인  건  솔루션 사 도 준비할 계

욓 . 기존 품종보  재  치  높은 

종욡 재산(IP)도 보한 .

원왶현 대동 대표는 KIST와 협

 미래농 을 선도 는 콘텐 를 

 창출 겠  말했 . 

 오유림  기자 

정  조선 에 전용 용허 제 쿼터

를 신설  북택북확년까  한 웂으  매

년 확택택택명의 외  인 을 신규 투욛

기  했 .

방문규 무조정실장은 북화일 정

울청사에  외 인 정 위원 를 열

 욓 같은 내용을 담은 춤  인  공

 체계를 도욛 기  했  . 

정 는 조선  전용 쿼터를 신설한 후 

집 단계 터 관련  능 을 

 선 , 욓를 통  선 한 인 을 

신 게 정 기  했 .   곽용희  기자 

‘1세대 전자업체’ 아비코, D램 핵심부품 도전
성능  등에 사용되는 테테R확 테

램 관련 요를 기 위  메탈파워

인 터 전용 공장인 충  증평공장을 

난  준공했습니 .

코스 장 상장사인 비코전욡의 

김창  대표(사진)는 난 북부일 경기 성

 본사에  한 경제신문과 만나욡마

욡 욡사의 심욢인 메탈파워인 터 

제품을 했 . 인 터는 전욡제품

의 필  품으  전류의 한 변

를 제 는 할을 한 . 테테R확  차

세대 테램 표준 규 으  꼽히는데 

심 품을 비코전욡  생산한 .

테테R확용 메탈파워인 터는 동

욡와 PCB(전욡기기용 인쇄 기판) 

설비를 루 춰  는 등 도의 기

술 을 요 는 까 에 삼성전기, 교

세  같은 대기 욓 주  생산한 . 

비코전욡는 북택부8년 터 욓 분  기술 

에 힘을 기울 , 올  매출  욓

질 전 욓 .

비코전욡는 부973년 한일 욢 사

 출 한 부세대 전욡 체 . 김 대표

의 친 김제  장 투욡  설립됐 . 

부973년 김 장은 조  근대 에 욓

욡 비코전욡를 일본 욡본과 

욢으  세웠 . 김 장 일 는 욓듬

 일본  투욡 분을 전  인 했 . 

당 만 도 인 터, 웁항기 등 동

욡는 일본기 들욓 선웆  있  

내 대기 들 는 욛욓 필

. 만 비코전욡  랜 노

 끝에 나둘 산 를 일궈냈 .

그 결과 난 확택년간 웂

욡  섯 차례에 불과할 정도

 안정웂인 운 을 왔 . 인 터, 웁

항기 등의 동 욡는 매출  9택형를 

스마 폰, 반도체, 전 등 내 주

요 대기 에 공  있 .

김 장은 전문경 인을 뒀 만 3세

인 김 대표는 웇 사를 맡기  했 . 

부택년 전 욛사한 뒤 북택부확년 대표에 올랐

. 비코전욡의 난  매출(연결기

준)은 전년보  부부.확형 증 한 부6화7 원

욓 . 욓요도 전년 대비 북7택형 늘

난 부부3 원을 거뒀 . 비코전욡는 

PCB 제조사 코스 을 북택부8년 

인 한 뒤 욡 사 사명을 비

코 크  꿨 .

비코 크는 인  당

 생 기 욓었 . 

코 나부9 충  등으

 인 한 뒤 움을 었 만, 난

터 반도체 패키징 외주 욚 공 사

 등을 주 면  흑욡 전환했 . 김 

대표는 외주 욚 공도 보  두  

 주 는 게 표  말했 .

비코 크는 원 경쟁 을 위  

북택북택년 베 에 진출했 . 북택북부년 말 

사 공장 승인을  난 터 본

 동에 들 . 베  법인에 는 

스마 폰에 웂용되는 그널인 터(제

품욓 사용 는 전 , 주파  외의 른 

신호 제거 기능을 한 것)를 생산

 있 . 김 대표는 베  진출을 통  

원 절 을 할  있었  원 율욓 낮

면  욓요욓 증 했   조

했 . 비코전욡 주 는 최근 3 월간 

부택형 량 상승했 . 성남=최형창  기자 

인천 경 동 산 단 에 있는 주

물 체 광희. 대  선  엔진의 심 

품인 실린  욓너 를 제조 는 욓곳

은 요즘 조선  호황 에 주문욓 밀

들  있 . 만 마냥 반 만은 않

. 일할 사람욓 . 욢 장에  

일 는 내 인 중 장 젊은 근 욡 나

욓는 확7세. 나머 는 6택~7택대 령욡와 

외 인 근 욡 . 조 삼 광희 장

은 거래처에선 월 3택택택 의 품을 요

청 만 부7택택 를 우기도 차

 상황을 전했 .

제조 의 근간인 뿌리산 욓 만성웂

인 인 난에 리면  한계상황에 

랐 는 웂욓 일  있 . 청년 근

욡들의 왶욛욓 끊긴 데  확택~7택대 련

공도 웆차 현장을 떠나  있  대  끊

기는 건 간 문제 는 전 욓 나온 .

북화일 뿌리산 진흥센터에 따

르면 주조(주물), , 성 공, 용웇, 

표면처리(도 ),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

정 뿌리산  종사욡 는 북택부8년 확확만

확택7북명에  북택북부년엔 화8만97화화명으

 줄었 . 욢  환경욓 상대웂으  열

한 주물, 도 , 용웇 등의 인 난욓 

히 심 .

충  천안에  엔진 품을 생산 는 

삼천리 은 확택  명의 내 인 근 욡

 두 6택대 욓상욓 . 최 령욡는 7확

세에 욓른 . 조현요 삼천리  사장

은 외 인 근 욡만으 는 한계  있

 퇴 겠 는 근 욡를 설  계

 일 도  요청 는 사실상 종신

용  운 는 실정 욓  했 .

경기 안산에 있는 도 산  단 에

도 욢년 반기 알루미늄 및 연 도

체 두 곳욓 일손을  못  문

을 았 . 부986년 주물 종 단

 조성된 인천 산 단 는 한때 

화북 의 주물 체  몰  있었으나 

은 인 난 등욓 되면  부택곳만 

았 .

용웇 분 도 사정욓 렵긴 마찬

. 울산의 한 용웇 체 대표는 조선과 

원전 쪽에  일 욓 좀 나 기 욢

는데 욓 게까  인  욓 안 된 웂

욓 며 외 인 근 욡를 신청했

만 들 도 않  불법체류욡를 쓰

 있  말했 . 전  포에  용웇 

인  파견 을 는 테HI의 김진무 상

무는 경 욡  귀  보니 용웇공 스

카우  경쟁욓 치열  말했 .

설상 상 계 나 전문대의 용웇 

관련 과도 는 세 . 은종  

한 용웇공 협동조  욓사장은 욡

동차나 스마 폰에도 용웇 기술욓 필

웂인데 청년들욓 기피  있  기

술 전  끊길 판 욓  우 했 .

뿌리산 계는 인 난을 할 

양한 원 욓 필요  욛을 은

. 설필  반월표면처리사 협동조

 욓사장은 청년 인 을 왶인 기 위

선 공장 설비 욡동  며 

최  원 욓상의 투욡비  는 만

큼 정  원욓 절실  토 했 . 

김동현 경기주물공 협동조  욓사장

은 외 인 근 욡 쿼터를 과 게 늘

리  최  북~3년 욓상 한곳에  웂

으  일 도  제도  한  덧

붙 . 이정선  중기선임기자 

“막내가 57세 … 숙련공 代 끊겨”
뿌리산업, 고령화로 고사 위기 

간편하고 깔끔한 조립  옹벽

옹벽은 흙의 에 웁항  토양욓 

무너  못 게 만든 벽체  공사  

필 웂인 조물욓 . 코뉴는 북택부확년 

경기 안성 에 옹벽 제조공장을 준공

 중  경관옹벽 브랜 인 

디  코뉴 (사진)  등을 생

산 는 중 기 욓 . 권 우 코뉴 대

표는 내에  옹벽 설계 터 제조, 

공까  두 할  있는 전문기 은 

손에 꼽을 정도  물 며 토  필

 조물  쓰욚 를 빠르게 넓

나  있  북화일 .

욓 사  제조 는 옹벽은 조립  

옹벽 블 의 욡체 중량만으  토

에 견딜  있게 설계한 제품욓 . 콘

크리 를 천연 의 과 질 으  

현했 . 공 때 토사 출욓 웂  

그리  같은 웂인 보 재  

필요 는 게 장웆으  꼽힌 .

 욓 사 옹벽은 최근 제주 전 항 

케욓블카 건설공사, 경기 L가 양

사 신  사 , 울 송파 위례  

사  단 조성공사(3공 ), 

산 대신확  주 정비사 , 

경기 김포마송 B-3블  공동주  건

설공사 등에 웂용됐 . 북택북부년 매출 

8부 원, 욓요 9 원을 올린 데 욓

 난  매출 부택택 원, 욓요 부3

원을 기 했 . 김병근  기자 

24일 인천의 한 주물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 가스 용해로를 살펴보고 있다.  이정선  중기선임기자 

中企

대동, KIST와 스마트파밍 플랫폼 개발

코뉴 ‘코뉴락’ 

블  체 중량으  토압 견뎌

김창수 아비코전자 대표

1973년 韓·日 합 으  출발

50년 중 적 는 다섯 차례뿐

PCB 회사, 년 흑 전환

반도체 패키징 외주 가공 등

원가 경쟁력 위해 베트남 진출

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신설

매년 5000명 신규 투입

비즈 & 이노베이션

인력난에 불법체류  고용

외국인 쿼터제 확대 급


